
북한, 2020년 LPG 수요 100만톤
2002년은 12만톤 수준 …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넘어서면 급증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이상으로 늘면 LPG 수요도 가정·상업용 및 수송용 등 급격하게 증가

해 2020년이면 100만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남북 LPG 협력사업을 위한 각종 기초연구 내용을 담은 <개방화에 따른 북한의 LPG

수요전망 및 남북 LPG 협력사업에 관한 연구> 초안을 통해 최근 긴장완화와 함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움

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LPG 협력사업은 북한의 가정·상업부문에 청결하고 편리한 가스연

료를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LPG 공급사업은 비교적 투자비도 적게 들고 단순해 북한 주민의 편익증진과 청정에너지 공급이라는 측

면에서 에너지 협력사업 중 최선이며 안정기에 들어선 남한의 LPG 유통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LPG 수요는 일단 일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수준이 되기 전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

러나 2000달러를 넘어서는 경우 1970-80년대 남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LPG 연료에 대한 선호가

가히 폭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프로판과 부탄을 합해 12만톤 수준인 북한 LPG 수요(기준안)는 소득수준이 늘어나는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해 2015년 28만여톤, 2018년 56만여톤, 2020년에는 96만5000여톤(프로판 49만5000톤, 부탄 4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LPG 충전 및 판매업소는 2020년을 기준으로 자동차충전(월 500톤 판매기준) 79개소, 용기충전(월

1000톤 기준) 37개소, 판매업소(월 40톤 기준) 925곳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또 북한의 충전소 투자비용은 자동차는 8억-9억원, 용기는 12억-14억원, 판매업소 투자비용은 2억-4억원 가

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남북한 LPG 협력사업, 또는 공급사업과 관련해 현재 여러 곳에서 검토되고 있는 경제

특구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점차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급방법으로는 우선 가정·상업용은 용기 LPG를 소비자가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후 물량이

늘어나면 판매업소를 통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북한의 LPG 수요가 증가해 단일지역 소비물량이 연중 2000-3000톤 이상이 되면 LPG 충전소를 건

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이 합작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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